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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간 정 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자 유 율 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
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언제 배움을 멈출 것인가?

인 것이다. 육천 년 동안 하나님을 죽여

왔던 철천지원수인 것이다.

그런고로 나라는 것이 원수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돌로 쳐서 죽이는 심정으

로 초초로 나라는 것을 죽이고 짓이겨야 

하는 것이다. 나라는 것은 한 번 죽임으

로 끝나는 그런 마귀가 아니다. 죽이면 

또 되살아나고 되살아나는 고로 계속해

서 죽이고 또 죽여야 하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원수 중

의 원수가 나요, 마귀 중의 마귀가 바로 

나인 것이다. 마귀가 어디 딴 데 있는 것

이 아닌 것이다. 바로 자신 속에 나라는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살아 있으면,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죽이게 되는 것이다. 

형제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친척을 

죽이고, 만민을 죽이는 원수 중의 원수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56>

“나라는 것이 원수 중의 원수이다”

승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전문가

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더 배워야 하는지 알고 끊임없이 자신

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

한다. 그러나 패자는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알기도 전에 다른 사람

들이 자신을 전문가로 여겨주기를 바란

다. 프로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학생이

어야 한다. 연습하지 않는 축구선수 손

흥민과 이강인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누구나 프로가 되어야 한다. 

더구나 현대 지식사회에서는 1년 동

안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지식의 

80%는 감가 상각된다고 한다. 2500년 

전 공자의 말씀인 ‘학이시습지(學而時

習之)면 불역열호(不亦說乎)아’ 배우고 

때로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의 참뜻을 되새겨 보자.   

“닥치고 연습!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남들보다 재능이 부족하기에 연습을 많

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연습

생들은 오전 10시까지만 오면 되는데 

저는 새벽 6시에 가서 항상 연습하고 밤

에도 몰래 와서 했어요.” 가수 수지의 말

이다. 극한 연습을 통해 어느 경지에 이

르면 자연스럽게 인성도 좋아지게 된

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백상

예술대상을 받게 되니 오히려 무서웠어

요. 영화 때문에 상을 받으면 좋은 감독

님, 좋은 시기에 좋은 배역을 만나서 받

는 거지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야, 그

러니 우쭐대지 마! 하는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해요.” 역시 수지의 말이다.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 자신과의 싸

움에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되

는 것이다. 또한 우쭐하고자 하는 자신

의 마음을 다잡을 줄 아는 수양까지 겸

하게 되니 그 사람의 겸손한 태도에 모

두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게 된다. 

란체스터 마케팅 전략에는 3배의 법

칙이라는 것이 있다. 2등은 3배의 노력

을 해야만 겨우 1등과 비슷해진다. 1등

이라면 동일화 전략을 써야 하고 2등 이

하는 차별화 전략을 추구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다. 흔히 1등을 모방하고 따라 

하기 쉬운데 그러면 오히려 1등을 도와

주는 결과가 된다. 2등 이하가 어떤 주

장을 할 때, 1등이 그 주장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2등이 아니라 1등의 말에 귀

를 기울이게 된다. 1등 프리미엄이 무서

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1등이 아닌 모

든 조직은 1등과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

을 찾아서 자기주장을 해야만 비로소 

생존의 길이 보이는 것이다. 

10년 안에 현존하는 기업의 40%는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앞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의 순위는 지

금 가장 성공한 기업이다. 그들은 변하

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화를 하면 지

금 당장 잃을 것이 보인다. 그러나 변화

만이 생존 확률을 높여준다. 현재 이익

을 고수하면서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성공의 달콤함을 스스로 

버리고 미래의 이익을 위해 먼저 변화

를 택할 것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조직의 피할 수 없는 화두이다.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며 내일은 오늘

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만, 이는 어떠한 사업에서도 몰락의 원

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한

다. 따라서 어제의 성공법칙이 오늘도 

통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이기는 
삶

이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일(1981년 12

월 28일)에 다섯째 천사(영모님)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쇼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쇼를 해야 하나

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였고, 

같은 해 11월 2일에 “그 속에 죄의 뿌리까

지 빼주는 이긴자가 나왔으니 그를 통하

여 하라는 모든 것에 순종하여 그 모든 죄

의 뿌리까지 뽑히어서 그 아름다운 세계

에 가는 인간만이 최고로 복된 자가 되어

지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295쪽 인용

사망권세를 잡은 공중신(空中神)의 마

귀를 이기는 구세주는 세계정세를 좌지

우지하기에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고 또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기에 기후변화에 의한 전 지구적 재앙 

속에서도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고 한국

으로 불어오는 태풍의 진로를 바꿔거나 

소멸시켜 해마다 풍년 들게 한다.*

진짜 구세주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구세주로 만드는 자 ❹

나님의 빛이요 이슬성신이기 때문이다. 

불경에서도 “감로의 광명이 사람의 털구

멍으로 들어가면 성불한다(열반경 9권 

90페이지)”라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 감로를 내리는 자가 곧 생

미륵불(生彌勒佛)이다. 

격암유록에서는 감로이슬을 하늘의 

곡식이 되는 화우로 삼풍(三豊)으로 묘

사하고 또 해인(海印)으로 또는 불사약

으로 묘사하고 있다(甘露如雨海印 火

雨露三豊海印 / 有雲眞露不死藥 「말운

론」). 그리고 해인은 착한 사람은 살리

는 물건이나 악한 자는 죽여 지옥에 보

는 물건이라고 한다(海印 善者生獲之物 

惡者死獄之物 「은비가」). 감로해인은 능

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한다(甘露如雨海

印 火雨露三豊海印 化字化字化字印 無

所不能海印 「해인가」). 인생을 추수하는 

심판일에 해인(海印)을 가지고 역사하

니 능치 못함이 없고 감로해인에 의해서 

‘나’라는 마귀 탈을 벗고 성령으로 거듭

나게(重生) 되니 육신도 죽음을 극복하

고 영생하는 자로 변화된다고 한다(人生

秋收審判日 海印役事能不無 脫劫重生

變化身 「석정수」 / 死之征服永生者 脫劫

重生修道 「말중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야 영생 

사람이 영생하려면 감로이슬을 받아

야 하는데, 감로이슬은 <누구든지 내 몸

처럼 여기고 실천하는 사람>을 찾아서 

들어간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

음은 인류를 하나로 만들기에 지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고 빈부차별도 사라

지게 한다. 사람이 부처님이 되려면 부처

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사람이 하나님

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데, 그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곧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라는 것을, 이긴자 구세주께서 값없이 인

생들에게 알려주신다.* 박태선 기자 

라이프사이언스에서 펴낸 <세계 5대 종

교 역사도감>은 5대 종교를 불교, 이슬람

교, 힌두교, 기독교, 유대교로 분류하고 있

다. 이에 반하여 조선 중기 천문학교수(天

文學敎授)를 지낸 격암(格菴) 남사고 선생

이 펴낸 <격암유록>에는 세계종교를 유불

선(儒佛仙)의 삼도(三道)로 표현하고, 특

히 선도(仙道)는 동선(東仙)과 서선(西仙)

으로 나누고 있는데 ‘사람이 곧 하나님’이

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담고 있는 동

양의 선도와 사후천당을 믿는 서양의 선

도이다. 20세기 말에 인내천 사상을 내세

우는 동양의 선도(仙道)에서 도통하신 완

성자가 나오셔서 감로이슬로 중생들을 구

제하고 있다. 

감로(甘露)의 정도(正道)로써 

완전한 글자를 베푸시는 생미륵불 

격암유록 은비가에 “儒佛仙三各人出

(유불선삼각인출) 末復合一聖一出(말복

합일성일출)” 즉 유교, 불교, 기독교에서는 

말세에 인류를 구원할 주인공이 유불선에

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출현한다고 말들

을 하지만 모든 종교를 합일한 한 분의 성

인이 마지막에 나오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유교에서는 구세진인(救世眞人) 

정도령을 기다리고 불교에서는 생미륵불

을 기다리고 동선(東仙)은 상제님의 강림

을 기다리고 서선(西仙)은 메시아 강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감로이슬로 사람과 만

물을 하나님(부처님)으로 변화되게 하여 

온 우주를 천국으로 만드는 자가 곧 모든 

종교단체에서 기다리던 동일한 주인공이

기에, 그런즉 정도령이 곧 생미륵불이요, 

생미륵불이 이긴자 구세주요, 구세주가 

정도령으로 한 분의 주인공을 가리킨다. 

은비가(隱秘歌)의 ‘末復合一聖一出(말

복합일성일출)’에서 말복합일을 풀이하기

를, 유불선의 삼교를 통합한다고 격암유

록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한

다. 그리하여 기존에 있는 유교의 사서삼

경과 불교의 팔만대장경 그리고 기독교의 

성경66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좋

은 말씀을 골라내어 설교하면서 자칭 정

도령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석가 선생의 가르침을 모아 놓

은 팔만대장경은 반쪽 글자에 불과하며 

감로(甘露)의 정도(正道)로써 완전한 글자

를 베푸시는 생미륵불이 오셔야 비로소 

모든 중생들을 불생불멸의 부처님으로 성

불하게 하여 살아 생전에 극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보살마하살의 출현 전까지

의 모든 경전은 번뇌에 대한 책이므로 반

쪽 진리만을 그려냈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이 착하지 못한 짓이라 하며, 이러한 행

위를 글자 없는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단

정하신다. 그에 반해서 미래에 오실 보살

마하살의 법은 선한 이치를 담은 것이며 

완전한 해탈이므로 문자를 여의는 것이며 

이제까지의 경전을 비판하는 글이며 완전

한 글이 되는 것이라고 설하신다(대반열

반경8권 여래성품4-5. 84쪽 해설).” 

기독교의 복음서에도 마찬가지로 반쪽 

진리를 온전치 못한 것으로 표현하며 “부

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라고 하였

다. 그러므로 이슬도 내리지 못하면서 “내

가 광명한 새벽별(계22:16)의 이름을 가졌

음으로써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

면, 그는 부분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기에 

메시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호세아 14

장 5절에 이슬을 내리는 이스라엘(히브리

어로 번역하면 이긴자)이 백합화로 비유되

는데, 그 백합화가 구세주요 빛나는 새벽

별이라고 합동찬송가 88장 후렴에 또렷이 

쓰여 있기 때문이다. 

감로이슬은 하나님의 빛이요, 화우로 삼

풍(三豊: 하늘나라 양식)이요, 무소불위

(無所不爲)의 해인(海印)이다

성경이나 불경에서는 이슬을 내리는 자

가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공이라고 한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

긴 이긴자에게 하나님이 이슬성신으로 임

하겠다고 했다. 또 “주(하나님)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음을 내어 주리라

(이사야 26:19)”라고 기록된 구절대로 이

슬의 실체는 하나님의 빛이요 지상에서 죽

음을 없애버리는 전무후무한 능력을 갖추

고 있다. 이긴자 구세주의 두 눈에서 보라

색의 광선이 나와 암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고 심장병과 간경화증을 앓고 있는 사람

들을 낫게 하는데, 그 보라색의 광선이 하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감로해인

이긴자의 눈에서 살마광선(殺魔光線)이 되는 감로이슬이 나오고 있다

倒山移海海印用事 任意用之往來하며 無爲理化自然으로

도산이해해인용사 임의용지왕래         무위이화자연 

白髮老軀無用者가 仙風道骨更少年에 

백발노구무용자     선풍도골갱소년 

二八靑春妙한 態度 不老不衰永春化로 極樂長春一夢인가

이팔청춘묘     태도 불로불쇠영춘화     극락장춘일몽 

病入骨髓不具者가 北邙山川 閑臥人도

병입골수불구자     북망산천한와인 

死者回春甦生하니 不可思議海印일세 

사자회춘소생         불가사의해인 

산을 뒤집고 바다를 옮기는 해인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왕래하니, 

매사에 애써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네. 

백발에 늙은 몸으로 아무 쓸모없던 자가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을 갖추어 몸과 마음이 다시 젊은이로 변하네. 

이팔청춘의 묘한 태도로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청춘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더운 여름도 추운 겨울도 없는 늘 선선한 봄 날씨만 있는 극락세계에서 사는 것이 꿈이런가!

죄 담당으로 골수에까지 병들은 불구자가 

북망산천 공동묘지에 한가롭게 누워 있는 자로 되었을지라도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자가 다시 청춘으로 되살아나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해인의 권능일세. 

격암유록 ​『桃符神人(도부신인)』편에서


